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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독서를 통해 지적 역량을 제고하고, 전략적 사고를 개발한다는 인식은 이미 CEO

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CEO들은 경제·경영 서적뿐 아니라 인문학, 자연과

학 등 다양한 영역의 책읽기를 통해 통섭의 지혜를 얻고 있다. 그렇지만 CEO들은

무조건적인 다독보다는 엄선된 책만을 읽는 '선택적' 독서 방식을 선호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CEO들의 독서경험과 선호도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를 실시했다. 응답자 392명 중 '한 달에 평균 1∼2권의 책을 읽는다'는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지만, 3권 이상 읽는 비율도 43.4%로 6년 연속 상승해 CEO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독서 화두로는 '자연, 인

간, 사회와의 공존', '新사업 및 사업확장을 위한 힌트 찾기', '마음의 평안과 희

망 찾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e-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

운데 'e-북을 활용하겠다'는 CEO가 절반 정도로 나타나 e-북이라는 새로운 독서 수

단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음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여름휴가 기간 중 CEO가 읽을 만한 추천도서로

다음 14권(가나다순)을 선정하였다. 경제·경영 부문에서는 미래 조망 및 리더의

역할 등을 다룬 도서가, 인문·교양 부문에서는 인간, 자연, 사회의 본질 등을 다

룬 도서가 다수 선정되었다.

제 목 저 자 한 줄 평

경

제

·

경

영

구글노믹스 제프 자비스 세상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구글의 생존법칙

마켓 3.0 필립 코틀러 이성과 감성을 초월해 靈性을 추구하는 3.0 시장

메가트렌드 차이나 존 나이스비트 외 중국 경제성장을 이끈 8가지 힘

슈퍼 괴짜경제학 스티브 레빗 외 경제학적 접근방식으로 세상의 이면을 탐구

일본 재발견 이우광 中庸의 관점에서 일본의 진면목을 조명

한 손에는 논어를
한 손에는 주판을/
논어와 주판

시부사와 에이치 일본 상인의 상도와 수신의 도

혼창통 이지훈 경영·경제 대가들의 성공비결

인

문

·

교

양

간송 전형필 이충렬 식민지 시대에 우리 혼과 얼을 지켜낸 大수장가 이야기

물리와 함께하는 50일 조앤 베이커 물리적 세계를 규명한 기발한 아이디어로의 여행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사이토 다카시 세계사를 이해하는 다섯 개의 키워드

스웨이(Sway) 오리 브래프먼 외 인간의 非이성적 행동을 초래하는 심리적 힘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인가' 등 고민의 집대성

조선 왕을 말하다 이덕일 조선 왕의 업적을 재조명

행복의 조건 조지 베일런트 기나긴 삶의 여정이 들려주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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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CEO와 독서

선택적 독서가 확산

□ 독서를 통해 지적 역량을 제고하고, 전략적 사고를 개발한다는 인식은

이미 CEO들 사이에 널리 확산

- 경제·경영 서적뿐 아니라 인문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영역의 독서를

통해 '통섭의 지혜'를 습득

ㆍ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는 2010년 1월 아이패드 발표회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 ("애플이 아이패드와 같은 제품을 창조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위치하려고 노력했기 때문")

- 최근 세계경제가 불황의 터널을 서서히 탈출하면서 CEO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책읽기에 열중

ㆍ新사업이나 사업확장을 위한 힌트 찾기에 집중하는 한편, 기업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바탕인 자연, 인간, 사회와의 공존과

관련된 책에 주목

□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CEO들은 '다독'보다는 엄선된 책만을 읽는

'선택적' 독서 방식을 선호

- CEO들의 독서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책의 완성도와 재미, 적절성을

평가하는 눈이 높아지고, 책 선택 기준도 까다로워짐

ㆍ책 선택과 독서방법에 대한 서적 출간이 활발

- 책의 홍수 속에서 '양'의 독서에서 '질'의 독서로 인식이 전환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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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을 통해 본 한국 CEO의 독서 경향1)

□ '한 달에 평균 1∼2권의 책을 읽는다'는 비율이 54.8%로 가장 높았으나,

3권 이상 읽는 비율(43.4%)도 6년 연속 상승해 CEO의 독서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

한국 CEO의 독서량
(단위: %)

월 독서량 거의 읽지 못한다 1∼2권 3∼4권 5권 정도 6권 이상

응답비율
1.8

(1.7)

54.8

(59.5)

27.6

(25.9)

7.1

(5.5)

8.7

(7.4)

주: ( )안은 2009년 수치

□ 최근 독서 화두는 '자연, 인간, 사회와의 공존', '新사업 및 사업확장을

위한 힌트 찾기', '마음의 평안과 희망 찾기' 등의 순으로 나타남

최근 한국 CEO의 독서 화두
(단위: %)

독서
화두

新사업 및
사업확장을
위한 힌트
찾기

소통의 비법
발굴

자연, 인간,
사회와의
공존

마음의평안과
희망찾기

전문적
교양지식
습득

기타

응답비율 20.4 14.6 25.0 18.6 18.1 3.3

□ 최근 e-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e-북을 활용하겠다'는

CEO가 49.8%로 나타나 전통적인 종이매체뿐 아니라 e-북이라는 새로운

독서 수단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음을 반영

한국 CEO의 향후 e-북 활용도
(단위: %)

향후
e-북
활용도

종이서적보다는
e-북을 적극 활용

종이서적과 e-북을
구별 없이 활용

그래도 종이서적을
주로 활용

종이서적만활용

응답비율 8.2 41.6 44.9 5.3

1) 2010년 6월 10일∼15일에 걸쳐 SERICEO <www.sericeo.org> 및 당사 홈페이지 <www.seri.org>의

CEO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92명이 응답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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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휴가 때 읽을 책 14選

□ SERICEO <www.sericeo.org> 및 SERI 홈페이지 <www.seri.org>의 CEO

회원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CEO가 휴가 때 읽을 책

14권을 선정

- CEO 회원 및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추천이 많았던 도서를 대상으로

내부 검증을 거쳐 '경제·경영'과 '인문·교양' 분야 각 7권을 채택

- 선정기준 : ① 외부 CEO 추천

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추천 및 내부 검증

③ 2009년 이후 발간(2009년에 이미 소개된 서적은 제외)

④ 인문·교양 부문의 경우 소설, 종교 관련 서적은 제외

- 선정 도서 순서는 가나다순

CEO가 휴가 때 읽을 책 14選

경제·경영 7選 인문·교양 7選

제 목 저 자 제 목 저 자

구글노믹스 제프 자비스 간송 전형필 이충렬

마켓 3.0 필립 코틀러 물리와 함께하는 50일 조앤 베이커

메가트렌드 차이나 존 나이스비트 외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사이토 다카시

슈퍼 괴짜경제학 스티브 레빗 외 스웨이(Sway) 오리 브래프먼 외

일본 재발견 이우광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한 손에는 논어를
한 손에는 주판을/
논어와 주판

시부사와 에이치 조선 왕을 말하다 이덕일

혼창통 이지훈 행복의 조건 조지 베일런트

주: 도서 순서는 가나다순

□ 경제·경영 부문에서는 미래 조망 및 리더의 역할 등을 다룬 도서가,

인문·교양 부문에서는 인간, 자연, 사회의 본질 등을 다룬 도서가

다수 선정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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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EO를 위한 도서 14選

<< 경제·경영 >>

1. 구글노믹스(What would Google do?)

【 제프 자비스 지음 | 이진원 옮김 | 21세기북스 |

2010년 6월 출간 | 400쪽 】

세상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구글의 생존법칙

□ 파워블로거2)이자 뉴욕시립대학교 저널리즘 경영대학원 교수인 저자가

"다양한 기업, 공공단체 등이 구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제시

- 구글 자체에 대해 분석하기보다는 구글式 사고가 기업경영 및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기술

□ 구글 규칙이 미디어, 광고,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소개

- 구글 규칙은 소통과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 및 신뢰에 기반한

협업을 강조

ㆍ소통, 연결, 개방, 신뢰, 투명성, 협력 등이 구글 규칙의 핵심 키워드

ㆍ"어떤 산업 혹은 기관이든 링크는 전문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

링크가 불러온 전문화의 물결이 협업을 육성하고 있다.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네가 내 공백을 메워달라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괸리 기회를 창조한다" (47∼48쪽)

- 다양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구글 규칙을 적용하여 구글타임스, 구글

식당, 구글자동차, 구글대학교 등 상상 속 존재를 창조

2) 인터넷과 미디어에 관한 가장 대중적이고 권위 있는 블로그 가운데 하나인 버즈머신닷컴

<Buzzmachine.com)> 운영하는 파워블로거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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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글타임스는 블로거, 기업인, 시민집단의 지원을 받아 기사를

양산하고, 독자가 원하는 기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맞춤화된

뉴스를 제공하는 구글식 신문

□ 독자들에게 던지는 근본적 메시지는 결국 '구글을 모방하라'는 것

- 개인과 기업이 구글 규칙을 활용하여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세상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때 새로운 기회가 포착됨을 적시

◇ 독서 포인트

- 구글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구글 규칙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습득해야 할 시점

- 저자가 제시한 다양한 적용사례를 통해 실제로 구글 규칙을 응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을 활용

2. 마켓 3.0(Market 3.0)

【 필립 코틀러 지음 | 안진환 옮김 | 타임비즈 |

2010년 5월 출간 | 300쪽 】

이성과 감성을 초월해 靈性을 추구하는 3.0 시장

□ 마케팅 석학 필립 코틀러는 참여시대의 新패러다임인 '3.0 시장'에 주목

- 산업화, 대량생산 시대의 '1.0 시장'이 정보화, 고객만족 시대의

'2.0 시장'을 거쳐 참여시대의 '3.0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

ㆍ물질적 욕구 및 감각을 넘어 개인의 자기실현, 공동 창조,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영성(Human Spirit)의 시대로 진입

- 개인의 표현력과 집단 간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뉴웨이브 기술3),

소셜 미디어의 확산이 '3.0 시장'으로의 발전을 가속화

3) 개인이나 집단 간의 연결성(connectivity)과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술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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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비즈니스, 지속가능경영의 이념을 소비자, 협력사, 주주와

공유하고 함께 실천해나가는 것이 '3.0 시장'을 선도하는 데 필수조건

- 정신적, 영적으로 성숙한 '3.0 소비자'는 기능적, 정서적 만족감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

- '3.0 시장'에서는 소비자, 경쟁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변혁을 주도하는 기업이 두각을 나타낼 전망

ㆍ"홀푸즈마켓과 웨그먼스는 서로 경쟁업체지만 함께 협력해 월마트

같은 거대 경쟁사를 자극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세 유통업체가 힘을 합쳐 사회 변혁을 공동 창조해

내고 있는 것이다" (212쪽)

ㆍ5대에 걸친 가족기업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명망을 유지해온 홈케어 업체 S. C. 존슨 등의 사례도 소개

□ '고객을 사랑하고 경쟁자를 존중하라', '명망을 지켜내고 당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라' 등을 포함한 10大 「마켓 3.0 선언문」을 제시

- 소비자의 지성과 감정, 영혼에 호소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 '품격 있는 기업'이란 진정성 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의지하고 믿을

수 있으며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기업'을 의미

ㆍ'3.0 시장'에서는 기업의 내면과 다른 홍보성 자선활동, 외형적인

광고 캠페인이 오히려 신뢰를 실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 독서 포인트

- 마케팅 구루(Guru)의 통찰력을 통해 신세대가 주도하고 있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을 CEO에게 제공

- 고객만족, 이익실현을 넘어 '3.0 시장'의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담은 기업 미션과 비전을 구상하는 데 참고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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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가트렌드 차이나(China's Megatrends)

【 존 나이스비트ㆍ도리스 나이스비트 지음 | 안기순 옮김 |

비즈니스북스 | 2010년 4월 출간 | 400쪽 】

중국 경제성장을 이끈 8가지 힘

□ 세계적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가 중국경제의 성장요인을 정리하고

중국의 미래를 전망한 책

- 전 주석 장쩌민과 기업가 왕웨이의 권유로 서구인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중국인의 관점에서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

□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측면에서의 8가지 힘과 원천, 그리고 그

힘이 발휘되어 나타난 현상을 서술

- 특히 수직적 민주주의라는 중국 특유의 모델이 경제성장, 시민사회

성숙 등 중국발전의 원동력임을 역설

ㆍ수직적 민주주의는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지는 않지만 민의를

반영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장점을 보유

중국 경제성장의 8가지 힘 내용

정신의 해방 개혁개방 후 사유화가 진행되며 규격화된 사고에서 탈출

하향식 지도와

상향식 참여의 균형

중국의 민주주의는 사회질서를 중시하는 수직적 개념으로

서구에 비해 정치과정의 비효율성이 제거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틀

사회주의 시장경제, 외자기업의 활용, 적절한 수준의 언론

개방과 통제, 과학적 발전관 등

실사구시가 이끄는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중국

미래의 문화를 선도할

예술과 학술의 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으로 나타난 문화적 다양성은 향후

새로운 중국으로 성장하는 토양

세계 속의 중국,

중국 속의 세계

선후진국을 막론한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교류로 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

자유와 공정성 선거를 의식할 필요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가능

중국이 준비하는 미래 다양한 인재가 첨단분야에서 미래를 준비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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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성한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혁신 단계로 이행하여 '샤오캉(小康)'4)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

- 중국은 교육체제 개혁, 해외거주 인재 유치, 혁신기술단지 조성,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

ㆍ"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후의 미래를 그려볼 때,

베이징올림픽에서 거둔 성공을 경제 발전과 경쟁력 확보로 이어가는

중국의 모습을 상상한다 … 오늘날 중국은 세계의 '혁신 국가'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고 있다" (325쪽)

◇ 독서 포인트

- 서구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중국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다른 책과는 달리 중국

특유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성장

모델을 평가

- 한국기업이 제조기반으로 혹은 시장으로 중국을 활용할 때 그 이면의 메커니즘과

힘을 파악함으로써 對중국 전략을 재점검

4. 슈퍼 괴짜경제학(SUPERFREAKONOMICS)

【 스티븐 레빗ㆍ스티븐 더브너 지음 | 안진환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2009년 11월 출간 | 348쪽 】

경제학적 접근방식으로 세상의 이면을 탐구

□ 前作인 『괴짜경제학』보다 더욱 현실성 있고 강력한 경제논리로 풀리지

않은 난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

- 시카고大 경제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빗은 2006년『타임』의 '이 세상을

만든 100인'에 선정된 젊은 경제학자

4) 詩經, 禮記 등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로 온 백성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고 배부르게

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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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괴짜경제학』은 상식과 통념을 깼다는 평가를 받으며 35개 언어로

번역되어 400만 부 이상 판매된 유명한 경제교양서

□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면에 깔린 원리를 이해하고 인센티브를 잘 활용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

-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산모의 사망률은 현재보다 50배나 높았는데,

의사들이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분만에 임했기 때문

ㆍ의사가 손을 철저히 소독하는 것만으로도 산모 사망률이 10%

이하로 급감

-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자동차의 탄소배출 가스를 주로 지목하지만,

실제로는 소와 양 같은 반추동물이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

보다 50%나 많은 온실가스 효과를 발생

ㆍ자동차를 타지 않는 것보다 소와 양 등의 육식을 줄이는 것이

지구 온난화 해소에 도움

□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 이면을

파헤치고 탐구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함을 강조

- "괴짜경제학은 경제학적 접근방식을 이상하고 별난 호기심과 결합하는

것"이라고 설명(32쪽)

-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사회현상의 이면에는 수많은 원인과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

◇ 독서 포인트

- 경제학적 접근방식으로 풀어내는 저자들의 분석에 의해 기존의 선입견들이 완전히

깨지는 상황을 즐기는 것이 이 책의 묘미

- 일반적으로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상식과 통념 중 상당수가 거짓이라는 점에서

모든 상식과 통념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762호

10

5. 일본 재발견

【 이우광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10년 3월 출간 |

344쪽 】

中庸의 관점에서 일본의 진면목을 조명

□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여 년간 일본을 연구해온 저자가 일본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기업의 생존전략을 제시

-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사이에서 제자리찾기를 지향하며 '있는 그대로의

일본'에 대해 서술

ㆍ"일본의 화려함에 기죽은 기성세대는 일본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잃어버린 10년을 보고 자란 신세대는 일본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 실제 일본은 '고도성장'과 '잃어버린 10년'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4∼5쪽)

- 사회·문화, CEO, 경쟁력, 기업·전략, 시스템의 5가지 창을 통해

일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

구분 주요 내용

1. 사회·문화 재발견
▷일본 젊은 층의 下流化와 그로부터 파생된 사회현상을 분석

(프리터·니트, 초식남, 오타쿠, 망가 등)

2. CEO 재발견
▷각 분야에서 신화를 창조한 일본 리더의 성공비결을 제시

(경영의 神 마쓰시타 고노스케, 유니클로의 야나이 다다시 등)

3. 경쟁력 재발견
▷戰後 폐허를 딛고 고도성장을 이끈 일본 경쟁력의 실체를 해부

(제조업 경쟁력 '스리아와세', 신뢰경영, 장수기업의 비결 등)

4. 기업·전략 재발견
▷일본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분석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TOTO, 이나식품의 '나이테 경영' 등)

5. 시스템 재발견
▷경고등이 들어온 일본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과제를 연구

(일본식 경영의 붕괴, 고급 관료직을 거부하는 엘리트 등)

□‘한·일 기업 격돌’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 및 일본 기업의 성장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한국기업의 분발을 촉구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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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일본기업은 신흥시장에 초점을 맞춘 볼륨존5) 개척전략을 통해

위기타개와 재도약을 모색

ㆍ혼다는 베트남 시장용 이륜차를 개발해 중국 제품을 몰아냈고,

스즈키 자동차는 인도에서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

-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여 가일층 실력을

연마할 것을 한국기업에 주문

ㆍ"더는 시간이 없다. 일본기업들이 성공 신화에 젖어 허우적거리는

사이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누렸다면 앞으로는 실력만으로

진짜 승부를 내야 한다." (338쪽)

◇ 독서 포인트

- 일본기업의 興亡盛衰와 일본 CEO의 대응전략을 기업경영의 反面敎師로 활용

- 빙산은 수면 아래 감춰진 부분이 훨씬 거대한 것처럼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이

아니라 이면에 감춰진 진면목을 찾아내는 저자의 통찰력에 주목

6. 한손에는 논어를 한손에는 주판을/

논어와 주판(論語と算盤)6)

【 시부사와 에이치 지음 | 안수경 옮김 | 사과나무 |

2009년 11월 출간 | 300쪽 】

【 시부사와 에이치 지음 | 노만수 옮김 | 페이퍼로드 |

2009년 11월 출간 | 360쪽 】

일본 상인의 '상도'와 '수신의 도'

□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시부사와 에이치가 논어를 기초로

'도덕과 경영의 합일'을 주장한 경영의 바이블

5) 볼륨존(Volume Zone)은 중국, 인도 등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신흥국의 중산층을 의미
6) 원전 『論語と算盤』(1927년)을 2009년 두 군데 출판사에서 다른 제목으로 동시에 번역 출간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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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메이지 정부의 관료에서 사업가로 변신하여 제일국립은행,

제국호텔, 기린맥주 등 500개 이상의 기업 설립에 관여했으며, 퇴임

후에도 사회공공활동과 민간외교에 주력

- 1927년에 출판된 원전은 일본 경영인의 애독서로서 '일본 상인의

나침반, 일본을 굴기시킨 비즈니스의 상경(商經)'으로 불림

□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명심해야 할 상도와 수신의 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한 선구자적 저서

- 경제와 도덕의 관계뿐 아니라 인생의 여러 분야를 쉽게 설명

ㆍ입지와 학문, 상식과 습관, 인의와 부귀, 이상과 미신, 인격과 수양,

주판과 권리, 경영과 무사도, 교육과 정의 등

□ '논어(도덕)와 주판(이익)은 일치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풍족하도록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

- 도덕을 주장하는 논어가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과 상치하지 않음을

논어의 구절을 통하여 역설

ㆍ"도리를 지킨 부가 아니라면 오히려 가난한 편이 낫지만, 정당한

도리를 거쳐서 얻은 부귀라면 전혀 상관이 없다" (119쪽)

- 논어야말로 매우 쉽고 실용적인 것인데 학자들이 이를 난해하게

만들어 상인이 접근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만들었다며 비판

◇ 독서 포인트

- 출간 후 80여 년이 지난 지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저자의 책임

경영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조명

- "과연 동양적 가치가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 저자의

의리합일설(義利合一說)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는 데 의의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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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혼창통(魂·創·通)

【 이지훈 지음 | 쌤앤파커스 | 2010년 2월 출간 | 304쪽 】

경영·경제 대가들의 성공비결

□ 신문기자인 저자가 2년간 글로벌 일류기업 CEO와 경영·경제 석학들을

인터뷰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정리

- 저자는 『조선일보』 주말 경제섹션 위클리비즈의 편집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업종의 경영·경제 대가들을 인터뷰

ㆍ제프 킨들러(화이자제약 CEO), 이브 가르셀(루이비통 CEO), 이나

모리 가즈오(교세라 회장), 필립 코틀러(노스웨스턴大 교수) 등

□ 대가의 성공 키워드를 '혼(魂)=영혼, 창(倉)=창조, 통(通)=소통'의

3대 키워드로 요약

- '혼·창·통'은 가슴속 깊이 혼을 품고, 늘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며,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함을 의미

- 특히, 지속적인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3대 키워드의 결합을 강조

ㆍ"혼·창·통 중에서 하나 혹은 둘을 가졌다고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 삼중주는 셋이 동행할 때만 완전해진다" (20쪽)

- 실제로 구글은 향후 300년 동안 전 임직원의 지혜를 모아 창의적인

방법으로 모든 정보의 사용가치를 높일 것을 천명

□ 기업성공의 핵심요건은 '혼·창·통'을 실행하기 위한 CEO의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의지임을 명심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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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의 '대의'를 항상 되새기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

ㆍ"경영자는 반드시 철학이 있어야 한다. 결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회장)

◇ 독서 포인트

-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일류기업 CEO와 석학들이 축적한 통찰력을 압축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현재 자신의 기업이 혼·창·통이 충만한 조직인지 꼼꼼하게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단초를 마련

<< 인문·교양 >>

8. 간송 전형필

【 이충렬 지음 | 김영사 | 2010년 5월 출간 | 408쪽 】

식민지 시대에 우리 혼과 얼을 지켜낸 大수장가 이야기

□ 식민지 시대에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개인적 영달보다 우리

문화보존을 위해 유산을 쏟아부은 전형필의 傳記

- 소설가인 저자7)는 2006년 간송 탄생 100주년 기념전 이후 '전형필'의

일대기를 쓰기로 결심하고 자료조사 및 집필을 시작

- 24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큰 유산을 물려받는 법학도가 문화재 수집가로

변신, 작품을 찾고 소장하게 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일대기를 재구성

□ 식민지 시대 우리 문화를 지켜낸 전형필의 역사문화 연구, 문화재 수집

과정에서의 열정과 결단력을 소개

7) 1994년 『실천문학』 봄호에 단편소설 「가깝고도 먼 길」로 등단하였으며, 주요 저서로 『그림

애호가로 가는 길』, 『상속받은 나라에 가다』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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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필은 수집에 앞서 고증을 위해 문화, 역사, 작가 등을 철저히 연구

- 개인의 취향보다는 민족문화사에 필요불가결한 작품을 중심으로 수집

·『훈민정음』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 근대까지의 전

시대에 걸쳐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고서, 서화 등을 수집

- 일단 선택한 작품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라도 주저 없이 구입을 결정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제68호)'을 호가 2만원에 흥정없이 바로 구입8)

·영국 변호사 개스비가 소장했던 청자 20점 전체를 기와집 400채

가격9)에 일괄 인수

□ 민족의 혼과 얼이 닮긴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주장

- 일제 강점기에 왜곡되어가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독립운동의 한 방법임을 몸으로 실천

·"우리 선조들이 남긴 그림, 글씨, 책, 도자기는 우리 민족의 혼이

자 얼이라네"(85쪽) … "민족의 문화를 지키는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독립운동이라는 생각을 다잡았다"(218쪽)

- 문화재는 수집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올바르게 보전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

·수집된 작품이 후대에까지 계속 보전될 수 있도록 사립 박물관을 건립

◇ 독서 포인트

- 문화재 수집뿐만 아니라 보전을 위해 박물관을 건립하는 모습을 보며, 100년

후에도 기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는 계기로 활용

- 개인적 치부가 아닌 가치 있는 일에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부자의 진정한

소임이라는 교훈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고민의 단초를 제공

8) 고려청자 거간이 조선총독부가 제시한 1만원을 거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연락. 2만원이면 당시

경성 시내 여덟칸짜리 기와집 20채 가격. 서울의 아파트 평균시세를 3억원이라고 보면 60억원에 해당
9) 기와집 1채 가격을 아파트 시세(3억원)를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약 1,200억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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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와 함께하는 50일 (50 Physics Ideas)

【 조앤 베이커 지음 | 김명남 옮김 | 북로드 |

2010년 6월 출간 | 336쪽 】

물리적 세계를 규명한 기발한 아이디어로의 여행

□ 천체물리학 박사이자 저명한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전문기자10)인

저자가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50가지 주제로 풀어낸 교양과학서

- 물리학을 어렵게만 여기는 非전공자를 위해 이공계 출신 언론인이

간단하고 명료한 필치로 각 주제를 서술

□ 중력, 빛, 에너지 같은 기초 개념에서부터 양자 이론, 카오스(혼돈) 이론,

암흑에너지 등의 최신 개념까지 두루 설명

- 직관적인 운동의 원리에서 시작하여 수수께끼같은 궁극의 끈 이론과

'우주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필연성에 대한 의문(인류원리)' 등을 소개

ㆍ"원자는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물질은 단단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같은 종류의 두 입자는 원자 내에서 똑같은 에너지

상태를 차지할 수 없는 '파울리의 배타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 설명

- 각 주제들이 배치된 흐름을 따라 통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독서법

□ 놀라움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물리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근본에

대한 열정을 고취하고 과학문명에 대한 지속적인 사색을 촉구

- 물리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 일상의 경험을

뛰어넘는 새롭고 신기한 지식과 세계관을 만들어온 학문

10) 원서 발간 당시에는 역시 저명한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의 기자였으나 현재는 『네이처』

기자로 활동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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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50억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그토록 복잡한 방식으로 물질이

조직되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의문들에 대해 물리학 법칙들이 답을 준다는

사실 자체가 환상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11) (303쪽)

- 물리의 원리를 쉽게 이해해가며 급박한 경영현장 속에서 잊기 쉬운

근본을 향한 열정과 지적인 재미를 자연스럽게 상기

◇ 독서 포인트

- 과학기술에 내재된 논리와 상상력은 인문학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창조적

아이디어의 한쪽 날개로서 경영자들이 항상 갈고 닦아야 할 소양

- 이공계 기피현상, 나로호 발사 실패 등 한국 지속성장 기반 잠식의 위기를

이해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경영자의 과학소양 출발점으로 활용

-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벼운 가이드북을 미리 펼쳐보는 기분으로 자연과학의

근본 원리를 관통하는 흐름을 순서대로 逍遙

10.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 사이토 다카시 지음 | 홍성민 옮김 | 뜨인돌 |

2009년 10월 출간 | 296쪽 】

세계사를 이해하는 다섯 개의 키워드

□ 일본 메이지대학 문학부 교수가 일반인을 위해 저술한 교양 세계사

- 세계사를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교과서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저자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역사관을 통해 재정리

ㆍ포스트모더니즘은 서양 근대철학의 기반인 '理性의 지배'를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성, 역사의 진보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懷疑

□ 고대 그리스ㆍ로마 시대 이후 세계사의 추동력을 인간의 感情에서 찾고,

이를 다섯 개의 키워드로 설명

11) 급팽창 이론을 제시한 미국 MIT大의 앨랜 거스(Alan Guth) 교수의 이야기를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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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욕망(Desire): 커피, 홍차 등 세계적 기호식품의 확산, 연금술의

발달, 도시화 등의 이면에는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작용

- ② 모더니즘(Modernism): 서구의 근대문명은 중세와 달리 인간이

神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자 했던 인간중심주의에 기초

- ③ 제국주의(Imperialism): 인간의 패권에 대한 야망이 고대 군주,

근대 식민지 제국,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팽창을 야기

- ④ 몬스터(Monsters):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무절제한 탐욕은 빈부

격차, 제국주의 전쟁 등의 구조적 모순을 야기했으나, 인간은 이를

고치기 위해 공산주의와 파시즘이라는 非이성적 狂氣에 의존

- ⑤ 종교(Religions): 기독교, 이슬람교와 유대교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세계사 흐름에 있어 분쟁을 야기

□ 저자는 세계사를 脫근대적, 脫서구적 시각에서 볼 것을 주장

- 서구 근대사회에서 지배자는 합리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대중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되었다고 미셀 푸코의 말을 빌려 비판

ㆍ"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지면서 인간은 상당히 자유로워졌다고 생각

했는데, 곰곰이 돌아보니 근대의 합리정신하에 사회는 거대한 관리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91쪽)

- 이성을 중시하고 신체를 경시하는 데카르트적 이분법을 지양하고

정신과 신체를 통합한 '신체의 지혜'를 강조

ㆍ일본의 세계적인 숙련 기능인이 '신체의 지혜'의 대표 사례

◇ 독서 포인트

- 세계사의 주요 사건과 사상들을 쉽게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합리성에 대한 맹신이 주는 부작용과 인간의 감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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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웨이(Sway)

【 오리 브래프먼·롬 브래프먼 지음 | 강유리 옮김 |

리더스북 | 2009년 10월 출간 | 232쪽 】

인간의 非이성적 행동을 초래하는 심리적 힘

□ 경영컨설턴트와 심리학자인 브래프먼 형제가 인간의 非이성적인 행동을

낳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대해 설명

- '의견이나 마음이 동요하다'라는 뜻의 스웨이(Sway)는 인간이 선택이나

판단을 할 때 이성적 사고를 방해하는 심리적 힘에 영향받는 것을

의미

ㆍ"대부분의 사람이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非이성적인 행동에 이끌린다" (9쪽)

□ 인간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시키는 심리적 힘에 관해 사회심리학, 행동

경제학, 조직행동 분야의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풍부한 사례를 통해 설명

- 이성적 사고를 방해하는 심리적 요소로 손실기피, 집착, 가치귀착,

진단편향, 카멜레온 효과, 공정성, 기대감, 집단역학 등을 지목

ㆍ운행지연에 따른 승객 불편을 우려해 기장이 무리하게 이륙을

시도함으로써 탑승자 584명이 사망한 KLM의 추락사고는 당장의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손실기피' 현상 때문에 발생

ㆍ청바지를 입고 지하철 역에서 연주한 세계 최고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을 시민들이 무시한 이유는 객관적 데이터가 아닌 지각된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에 특성을 부여하는 '가치귀착' 때문

□ 에필로그에서 非이성의 힘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762호

20

- 눈앞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非이성적 행동인 '손실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고수

- '가치귀착'으로 인한 왜곡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보이는

대로가 아닌 존재 그대로 관찰하는 법을 익힐 것을 강조

ㆍ"자신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의 가치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귀착이라는 심리적

지배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212쪽)

◇ 독서 포인트

-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 보이던 다양한 사회현상과 인간행동들이 결국 동일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즐거움

- CEO들의 중요한 사업적 결단이나 중대한 의사결정의 순간에도 非이성적

힘에 이끌리지 않고, 냉정하게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

12.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 마이클 샌델 지음 | 이창신 옮김 | 김영사 |

2010년 5월 출간 | 404쪽 】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인가' 등 고민의 집대성

□ 영미권 정치철학계를 대표하는 美 하버드대 교수가 30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는 '정의(正義)'에 관한 인기 강의 노트

- 정의를 다룬 뛰어난 철학사상을 소개하고 철학적 고민을 수반하는

정치적ㆍ법적 쟁점을 다룸

ㆍ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질문을 제시하여 독자의 성찰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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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잣대로서 행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체주의'를 대안으로 제시

- '공리주의'는 비용ㆍ편익 분석을 통해 모든 가치를 돈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이성적이긴 하지만 개인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지적

ㆍ"죄 없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 더 큰 인명 손실을 막으려는 선택은

과연 정당한가?" (39쪽)

- '자유주의'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 설사 공정한 조건에서 선택의

자유가 이뤄질지라도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

ㆍ"자유시장 논리로 보면 미국의 자원병(兵)은 강제징집제도를 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입대를 결정한 사람은 많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서 자원병을 선택한다"12) (119쪽)

□ 저자는 인간을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된 공동체에 소속된 존재로 규정

- 공동체에 대한 연대와 소속의 의무,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ㆍ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계발하게 하고, 시민자치에 참여하며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 강조

◇ 독서 포인트

- 저자가 던지는 질문에 스스로 답해가면서 정의의 의미를 찾는 탐사의 기회

-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 시장은

공정한가, 개인의 권리와 공익은 상충하는가 등의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

찾기

12)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사회 특권층 젊은이는 군 복무를 기피하는 반면, 저소득층과 저학력 젊은이는

경제적 이유(상당한 보너스와 대학 등록금 지원)로 군에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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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선 왕을 말하다

【 이덕일 지음 | 역사의아침 | 2010년 5월 출간 | 344쪽 】

조선 왕의 업적을 재조명

□ 다양한 역사문헌과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조선 왕에 대한 평가를 통념과

다르게 재해석한 역사서

- 조선시대 사료에 큰 영향을 미친 성리학과 당파적 관점을 배제하고

그 시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

ㆍ"『연산군일기』를 남긴 사관들은 연산군을 황음무도한 인물로 그려

놓음으로써 신하로서 군주를 쫓아내고 죽인 불충을 합리화"13) (6쪽)

□ 조선史에서 쟁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8명의 임금을 선별한 후, 유사한

주제별로 묶어서 기술

- '악역을 자처한 두 임금' 태종과 세조, '신하들에게 쫓겨난 임금들'

연산군과 광해군, '전란을 겪은 임금들' 선조와 인조, '절반만 성공한

임금들' 성종과 영조

- 주요 사건과 사고를 중심으로 조선 왕의 역할과 입장을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이유를 통해 설명

구분 정치적 입장 역사적 결과

태종 미래를 위해 악역을 자처(왕자의난, 공신 숙청) 왕조의 기틀을 마련

세조 명분 없는 쿠데타로 공신과 권력을 공유 후계자(예종)의 의문의 죽음

연산군 훈구세력 견제라는 시대적 소명을 미인지 폐위, 희대의 폭군으로 기록

광해군 소수 강경파와 결탁하여 소통과 통합 실패 인조반정

선조 정통성 콤플렉스와 현실인식 부족 임진왜란

13) 실제 증거가 거의 없음에도 조선 사관들이 덧칠한 가치관은 연산군이 세상을 떠난 지 50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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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왕이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反面敎師'나 '他山之石'의 사례로 활용하도록 제안

-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대를 읽는 능력임을 강조

ㆍ"미래를 위해 공신 제거를 선택한 태종의 결과물이 세종인 반면 오늘을

위해 공존을 택한 세조의 결과물은 후사 예종의 의문사" (65쪽)

◇ 독서 포인트

- 조선 왕들이 각자 처한 환경에 대처하는 모습 속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갖추어야 할 지혜와 덕목을 습득

- 시대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파악

14. 행복의 조건(Aging Well)

【 조지 베일런트 지음 | 이덕남 옮김 이시형 감수 | 프런티어 |

2010년 1월 출간 | 486쪽 】

기나긴 삶의 여정이 들려주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

□ 70여 년간, 3개 집단, 814명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성장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하버드大 성인발달연구 결과의 집대성

- 정신과 전문의이며 하버드 의대 교수인 저자는 연구가 30년째 접어들던

1967년부터 총책임을 맡아 다양한 성인남녀의 삶을 추적조사

- 연구대상은 1930년대 말 하버드大 입학생, 1910년대 출생한 천재여성,

1930년대 출생한 도시빈민가 출신 고교 중퇴자 집단으로 구성

□ 노년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한 삶', '불행하고 병약한 삶', '조기사망'

그룹으로 분류한 후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7가지 요소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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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숙한 방어기제',

즉 '일상생활에서 불쾌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를 재빨리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임

- 나머지 요소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규칙적인 운동, 평생교육, 적당한

체중, 45세 이전의 금연, 적절한 음주

ㆍ"긍정적 노화란, 사랑하고 일하며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배우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는 것"

(53쪽)

□ 50세 이전의 삶을 보면 70세 이후에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예견할 수 있으며, 그 요인들은 사전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

- 실제로는 유년기 성격이나 부모의 특성, 조상의 수명,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등이 70세 이후의 건강한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ㆍ"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은 뜻밖의 행운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297쪽)

- 품위 있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결정하는 것은 인생에서 직면하는

'고통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고통에 대처하는 태도'임을 역설

ㆍ나이가 든다는 것을 쇠퇴의 과정이 아니라 생기 넘치는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

◇ 독서 포인트

- 평생에 걸친 관찰과 연구, 풍부하고 생생한 삶의 기록에 신뢰와 구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칫 상투적이기 쉬운 결론을 보다 호소력 있는 메시지로 승화

- '제대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곱씹어봄으로써 현재의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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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1일 지표 >

6. 22 6. 23 6. 24 6. 25 6. 28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달러/유로(뉴욕시장)

1,181.70

91.050

1.2320

1,187.50

90.555

1.2275

1,188.80

89.925

1.2316

1,215.40

89.620

1.2335

1,202.00

89.330

1.2378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CD (91일, %)

LIBOR (3개월, %)

4.79

3.90

2.45

0.53825

4.82

3.93

2.45

0.53825

4.80

3.90

2.46

0.53719

4.80

3.90

2.46

0.53469

4.84

3.95

2.46

0.53344

국제

원자재

가격

두바이(S, $/배럴)

WTI(S, $/배럴)

CRB 현물가격지수

75.76

77.24

426.29

75.76

75.66

424.11

73.77

76.15

425.32

73.90

78.70

425.51

75.70

78.14

425.39

주가지수(KOSPI, 종가) 1,731.48 1,725.82 1,739.87 1,729.84 1,732.03

한국 5년만기 CDS 프레미엄 111 116 118 125 122

< 월별 지표 >

2008년 2009년 2010.1월 2010.2월 2010.3월 2010.4월 2010.5월

제조업생산 증가율1)

평균가동률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3.4

77.5

3.6

-0.9

74.6

2.0

38.9

78.9

4.4

19.6

80.3

7.3

23.4

82.4

5.5

20.5

82.2

3.8

..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총취업자 수(만명)

3.2

76.9

2,357.7

3.6

88.9

2,350.6

5.0

121.6

2,286.5

4.9

116.9

2,286.7

4.1

100.5

2,337.7

3.8

93.4

2,392.4

3.2

79.3

2,430.6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4.7

8.6

5.4

2.8

-0.2

2.1

3.1

2.8

3.8

2.7

2.4

3.4

2.3

2.6

2.9

2.6

3.2

3.0

2.7

4.6

3.0

수출(억달러, FOB)2)

(증감률)

수입(억달러, CIF)

(증감률)

4,220.1

(13.6)

4,352.8

(22.0)

3,635.3

(-13.9)

3,230.9

(-25.8)

307.4

(45.5)

314.6

(26.4)

331.7

(30.6)

310.0

(37.2)

374.2

(34.2)

355.0

(48.4)

393.6

(29.8)

353.8

(42.2)

390.9

(40.5)

349.7

(49.4)

외환보유액(억달러) 2,012.2 2,699.9 2,736.9 2,706.6 2,723.3 2,788.7 2,702.2

1) 통계청 (2010. 5. 31.) “2010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관세청 (2010. 6. 15.) “2010년 5월 수출입 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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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지표 >

2008년 2009년
2009년

2분기

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2010년

2분기

GDP 성장률1)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2.3

1.3

-1.0

-2.8

0.2

0.2

-9.1

4.4

-2.2

-1.0

-17.3

5.1

1.0

0.7

-7.0

4.4

6.0

5.8

13.3

5.0

8.1

6.3

29.9

2.3

..

..

..

..

SERI 소비자태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38.5 53.2 48.9 52.6 53.2 51.9 52.7

SERI 경제행복도지수

(연간은 연말 기준)
0.754 0.665 0.635 0.638 0.665 0.741 ..

개인금융자산(조원)2)

개인금융부채(조원)

1,683.7

802.3

1,946.5

854.8

1,833.2

818.9

1,914.8

836.8

1,946.5

854.8

1,998.0

863.6

..

..

재정수지(조원) 11.9 -17.6 -28.0 -25.7 -17.6 -7.0 ..

경상수지(억달러) -57.8 426.7 131.0 104.0 105.6 13.4 ..

총대외지불부담(억달러)3) 3,779 4,019 3,786 3,974 4,019 4,098 ..

1)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개인금융자산 및 부채는 자금순환계정 기준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 주요국 통계 >
(전년동기 대비, %)

2008년 2009년
2009년

2분기

2009년

3분기

2009년

4분기

2010년

1분기

2010년

2분기

미국

GDP 성장률1)

실업률3)

소비자물가3)

0.4

5.8

3.8

-2.4

9.3

-0.4

-0.7

9.5

-1.4

2.2

9.8

-1.3

5.6

10.0

2.7

3.0

9.7

2.3

..

9.7

2.0

일본

GDP 성장률1)

실업률2)

소비자물가2)

-1.2

4.0

1.4

-5.2

5.1

-1.4

6.9

5.3

-1.8

0.4

5.3

-2.2

4.6

5.2

-1.7

5.0

5.0

-1.1

..

..

..

유로

지역

GDP 성장률1)

실업률2)

소비자물가2)

0.6

7.5

3.3

-4.1

9.4

0.3

-0.1

9.4

-0.1

0.4

9.8

-0.3

0.0

9.9

0.9

0.2

10.0

1.4

..

..

..

중국

GDP 성장률1)

실업률2)

소비자물가3)

9.6

4.2

5.9

8.7

4.3

-0.7

7.9

4.3

-1.7

9.1

4.3

-0.8

10.7

4.3

1.9

11.9

4.2

2.4

..

..

3.1

1)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의 경우 분기 말 기준

3) 2010년 2분기 중국의 소비자물가,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실업률은 2010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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